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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위기 해소의 지름길…
한국경제의 위기가 표면화된 지 3개월이 지났건만 아직도「바람앞의 촛불」과 같은 갸날픈 보호막을

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

I M F의 구제금융과 유럽·일본·미국 등 선진국의 협조융자, 그리고 국제 채권은행들이 단기채무를

장기채무로 전환함으로써 5 0 0억달러에 상당하는 달러 유입효과를 달성했고, 달러화 보유고가 2 0 0억

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.

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9 8년 2월초에도 1 5 0 0 ~ 1 6 0 0원으로 외환위기가 닥쳐오기 이전의 8 8 0원대와

는 한참 거리가 멀고, 전문가들의 예상치 또는 정부의 목표치라 할 수 있는 1 1 0 0 ~ 1 2 0 0원에 도달하

기에도 숨가픈 지경이다. 물론 9 7년1 2월의 1 7 0 0 ~ 2 0 0 0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위안이 되고 있는

것은 사실이다.

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최소한 1 2 0 0 ~ 1 3 0 0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

없다는 측면에서 위기해소방안에 대한 냉철하고도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. 

경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것이다.

환율만이 문제는 아니다. 

현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한 건전기업 도산이라 할 수 있다. 부실기업이나 경쟁력이

없는 기업이 부도를 맞고 도산하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겠으나, 건전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견디

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.

시중금리가 연 3 0 %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기 힘들고, 경쟁력 약화는 들

먹일 필요조차 없다는 점은 경제전문가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. 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조

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처방도「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」신세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

다.

물론 부채경영이 오늘의 위기를 몰고온 하나의 원인이고 부채경영으로 인해 과잉투자가 가능했다는

측면에서 오늘을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, 책임만을 따져 기업도산을「강건너 불

구경」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말이다. 특히, 건전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계속된다면, 산업의 뿌

리를 흔들어 경제재건의 기틀을 송두리째 갉아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

다.

왜, 오늘과 같은 고환율, 고금리, 고물가의 경제난국이 지속되는 것인가?

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, 5대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군의 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

기 때문이다. 다시 말하면, 30대 재벌을 주축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면 자동적으로 경제위기국

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. 

이것은 오늘의 경제위기의 큰 부분을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고, 중소기업들은「고래싸움에

새우등 터지는 격」이라는 결론이다.

만약, 현대·삼성·L G·대우·SK 등 5대재벌이 주력업종을 3 ~ 4개씩 선정하고 비주력업종 및 경쟁

력 취약부문을 순수매각하거나「Big Deal」을 통해 S w a p한다면, 오늘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해결할

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M&A 및 S w a p을 통해 비주력 또는 경쟁력 취약부문을 퇴출하게 되면 첫째, 외국의 금융자본 또는

전문기업의 한국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달러화의 유입이 확대돼 외환위기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고

둘째, 달러화 유입에 따라 달러 부족현상이 해소되면 환율이 1 1 0 0원 안팎으로 안정되며 셋째, 취약

부문을 처분함으로써 자금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 시중 자금난이 완화됨으로써 고금리문제가 해결

된다는 분석이 나온다. 

아울러 환율이 안정되고 고금리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고물가도 해소할 수 있다.

결론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재벌들의 구조조정작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 이

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. 30대재벌들도 이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

이다. 다만,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.



한국재벌들은 소유욕을 버리고 경제위기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 강조해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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